
1

현행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 방법으로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I.  현행 이사회 결의방법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 

현행 상법이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 방법을 확대한 것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이사가 빈번한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기 어려워 지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이지만, 동영상과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

하였기 때문에, 화상회의에 의한 결의만이 허용되며, 동영상이 없는 전화회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

계의 다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방법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사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최적

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반드시 동영

상이 송수신 되지 않더라도 전화회의와 같은 음성의 송수신을 통해서도 이사의 발언, 토론 및 표결의 진실성을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송수신을 이사회 결의방법의 필수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법적인 비판이 있었

습니다.

II.  개정 상법의 내용 및 의의

이에 개정상법은 이사회에서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영상을 송수신하지 않고 음성만을 송수신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이사회

가 결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개정상법이 이사회에서 동영상의 송수신 기능을 갖추지 않고도 전

화회의만으로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이사회 결의방법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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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

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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